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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자들아, 

오늘 이 시간 뜨거운 성령을 받아라. 

마지막 이때, 

너희의 모든 심령이 

뜨거운 성령의 불로 

썩고 사라질 육적인 모든 습성을 

버리도록 하여라. 

천국의 체질로 바꾸지 않으면 

결단코 나와 함께 천국 갈 수 없다 하였다.

육으로 존재하며 

육의 세상에 사는 너희들을 위하여 

뜨거운 성령을 부어 주노니 

지금 이때 버릴 것을 온전히 버리고 

오직 하늘 신부의 영으로 너희를 만들어 

나와 함께 천국에 거하는 자들 되어라.

이미 나는 너희에게 진리와 성령으로 

이 시대가 어떤 때인지 

가르쳐 주고 일러 주었다. 

말로 표현하지 못한 그 모든 세계를 

성령의 감동으로 깨우쳐 주었다. 

기도하여 더 뜨거운 감동으로 

너희의 모든 생각을 

천인의 생각으로 만들어라. 

간절히 기도하여 

지금 이때 너희를 위해 준비한 

그 모든 천국의 세계를 상속받아라.

기도하면 내가 너희 곁에 서서 

한 명, 한 명 너희 심령에 

불을 내려 주고 있는 것이 보일 것이다.

기도하면 내 어머니가 너희의 마음에 

불같은 성령을 부어 주고 있음을 느낄 것이다.

그러니 기도하여 느껴라. 

기도하여 내가 함께하는 것을 

내 어머니가 함께하는 것을 느껴라.



지금은 결단코 변화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이 섭리에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자들이 많구나. 

변화되지 못한 만큼 

나와 함께할 수 없으니 

지금 이때 성령을 부어 주며 

너희의 모든 심령을 수술하고자 마치 의사가 

수술대 오른 환자에게 칼을 들이대며 수술하듯 

너희의 심령을 고쳐 주고자 

불같은 성령을 부어 주고 있다. 

간구하여라. 애원하여라. 

지금 부어 주는 성령으로 

너희를 정녕 변화시키고자 간구하여라.

체질 만들기다. 

천국 체질 만들기다. 

나 성자와 영원히 함께하며 거할 수 있는 

신부 체질 만들기다.

만들어야 빛난다. 

만들어야 눈에 띈다. 

만들어야 손길, 마음이 간다. 

만들어야 곁에 두고 싶다. 

그러니 만들어야지. 

그래야 내 신부라 할 수 있지.

지금은 만든 자만 내 눈에 띄어 

그들만 천국 데리고 가는 때다. 

지금은 내 눈에 띄는 자만 내가 데려가서 

영원히 거할 천국 성약성에 거하게 된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이 말을 실감하여라. 

육으로 존재하는 이 세상보다 

더 확실히 존재하는 세계가 천국이다. 

육으로 스쳐 지나가는 

이 육의 세계보다 

더 온전히 만들어진 세계가 천국이다. 

그중에서도 천국 성약성은 

이 세상의 언어로는 

감히 표현을 할 수도 없는 

상상의 세계와 같다. 

보고 싶지 않느냐. 

가고 싶지 않느냐. 



보고 싶어 하는 너희들을 위해 

천국 보는 사명자들을 통해서 보여 주고 있으니 

정녕코 천국이 있음을, 

그것도 천국 안에 최고의 핵심 세계인 

성약성이 있음을 깊이 깨닫고 갈지어다.

지금 너희 영혼이 어디 있는지 보아라. 

나와 함께 거하며 나와 함께 살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변화되지 못하여 애태우며 

너희의 처분만을 기다리며 

깊은 시름에 빠져 살고 있는지.

너희 영은 오직 너희의 육신의 삶으로만 

변화되는 것을 알아라. 

그래서 말하지 못할 

깊은 시름에 빠진 영들이 

너무 많구나.

깊이 기도하여 

너희 영의 상태를 보아라. 

너희 영의 상태를 보면 

기겁하여 정신 차릴 자들 많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쉽지 않으니 

거울을 비쳐보며 

너희의 모습을 보듯이 

거울과 같은 혼의 세계를 통해 

너희 영의 상태를 체크하여라. 

또한 너희의 육이 행하지 않으면 

결단코 너희 영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이 진리의 말을 목숨처럼 여겨 

행하는 자 되어라.

지금부터 천국 체질 만들기다. 

지금부터 성자의 신부 체질 만들기다. 

지금부터 성약 섭리 체질 만들기다.

내가 하지 못하는 너희를 도와줄 것이니 

이때 나와 같이 체질 만들기에 힘써라.

성령을 받으면 행하기 쉽고, 

성령을 받으면 

마치 배터리를 충전하듯 

할 수 있는 에너지를 

부어 주는 것과 같으니 

지금 이때 목숨 걸고 

성령 받기에 힘쓰길 원한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나니 



선생을 위해 목숨 걸고 기도하여라. 

선생 위해 기도하는 자들은 

내가 더 이상 부어 줄 수 없는 

강한 성령의 바람이 

그에게 일어날 것이다. 

사랑하기에 너희 모두에게 

사랑으로 함께한 

너희의 영원한 신랑, 성자 주다.


